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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람에 출 거리는 갈 밭은 낙엽, 억새와 함께 늦가을의 정취를 가장 잘 변해 주는 친근한 자연의 벗이다. 

누런색으로 또는 흑갈색으로 잘 농익어 산들바람에 휘청거리는 갈 의 모습은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껏 발산하면서 가을의 여심을 자극한다.

� |  길 따 라 떠 나 는 여 행 |  최성민 여행전문기자

우리나라에서갈 밭으로유명한곳은금강변인충남서천군한산면신성리갈 밭과전남순천시 포갈

밭, 그리고전남해남군고천암호갈 밭이있다. 신성리갈 밭은강가에길게발달한갈 밭으로약5만평에

이르는데, 이곳은금강하구언의겨울철새도래지와함께늦가을과겨울철중부권여행지로서빼놓을수없는곳

이다.

순천 포갈 밭과해남고천암호갈 밭은규모가무척크다. 갈 밭면적만각각15~20만평에이른다. 순

천 포갈 밭에서는해마다10월중순‘갈 축제’가열린다. 포갈 밭은경치가좋은와온해변쪽으로훤

히트인만( )으로열려있다. 갈 밭은각종생물이삶을붙이기에좋은환경을제공한다. 포갈 밭엔갈게

가커다한구멍을뚫고군집생활을하고있다. 또갈 사이사이에건강식품으로떠오르고있는칠면초가더부살이

를하고있다. 이곳엔겨울에흑두루미와재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등희귀한겨울철새가수백마리씩날

아와가장볼만한겨울철새도래지로변한다. 포갈 는키가크고갈꽃의크기또한크며색깔이짙은흑갈색

인것이특징이다.

해남고천암호갈 밭은간척지저수지주변에널따랗게펼쳐지고있다. 그넓이가무려20만평에이르니여의

도몇개에해당하는크기이다. 고천암호갈 는키가작고갈꽃의색깔이누런게다른곳의갈 밭과구별된다. 고

천암호갈 밭은특히겨울철에가창오리도래지로유명하다. 해마다12월이후고천암호갈 밭엔20만마리이상

의가창오리가몰려들어환상적인군무(새들의집단떼춤)의무 를하늘에펼친다. 한겨울고천암호의이가창오리

떼수는전세계가창오리수의80% 이상이라고한다. 고천암호의풍성한갈 밭이이가창오리들을불러들이는것

이다.

서천금강호신성리갈 밭의겨울철새도래지나순천 포갈 밭의흑두루미도래지, 그리고해남고천암

호의가창오리도래지가모두무성한갈 밭이있기에가능한것이다. 갈 밭은새들에게갈 의뿌리등풍부한

먹이를제공하고, 한겨울에도무성한갈 무리가추위를막아주고가림막이되어새들에게안온한휴식처와편안

한잠자리를마련해준다. 늘불안한가운데잠이부족한새들에게편안한잠자리야말로최 의행복이라고할수

있는데 포나고천암호갈 밭은그래서겨울철새들의낙원이기도하다.

갈 에 하여

갈 는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갈 라는 이름은 나무와 비슷한 풀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갈 는 억새와 달리 뿌리가 땅속

(수직)으로 뻗으며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줄기는 녹색으로 속이 비어 있고 마디에 털이 있다. 높이는 2m 가량이고 곧게 선다. 잎은 어긋나며

너비가 2~3cm로서 끝이 길고 뾰족하다. 

꽃은 꽃잎이 없는 풍매화로 8, 9월에 핀다. 처음에는 자색 계통의 갈색이다가 뒤에 담백색으로 결실한다. 열매는 종자 끝에 많은 관모가 있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질 수 있다. 습지나 갯가, 또는 호수 주변의 모래땅에 흔히 군락을 이루고 자란다. 이삭은 30~50cm에 이르는데 갈바람에

늘어져 날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갈 는 부분 줄기의 일부와 뿌리가 물속에 있고, 그 일부가 물 위로 나오는데 물을 정화하는 정수식물이다.

한국 전역에 자생하며 북반구의 온 , 한 , 아한 에 널리 분포한다. 어린 순은 식용하며 성숙한 원줄기로는 발을 만들어 볕가리개나 고추, 솜

등을 말리는 데 깔개로 쓴다. 또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어 쓰며, 이삭에 붙은 털은 솜 용으로 쓰기도 한다.

갈 는 키가 크고 줄기가 가늘며, 줄기에 비하여 잎이 무성하므로 바람이 불면 금방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쉽게 마음이 변

하는 사람을 갈 와 같다고 말한다. 꽃은 갈꽃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시조의 제재로 많이 등장한다. 시조에 등장하는 갈꽃은 주로

갈매기와 짝이 되어 나타나는데, 이 둘이 어울림으로써 훨씬 더 한가롭고 평화로운 자연풍경이 연출된다. 갈 의 뿌리는 한방에서 진토제 약재

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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